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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楊

은 서울특별시와는 불과 떨어진) 40平 ㎞

가까운 거리다 서쪽은 남양주시와 광주군. ,

북쪽은 가평군 남쪽은 여주군과 닿아 있고,

동쪽은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에. 「 」

따르면 양평군은 용문에 의지하고 있는“ ”

곳이다 용문이란 곧 용문산 을 가. ( )龍門山

리키는데 양평군의 북쪽 경계선 한가운데,

에 우뚝 솟은 이 산은 높이가 미터1,157

로서 경기도 안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

다.

이 산은 조선시대의 어느 이름 없는 시

인의 시귀대로 큰 뫼 뿌리가 하늘을 꿰뚫“

어 동이를 엎은 것 같이 섰고 그 지맥은” ,

군 안을 엇갈려 누비고 다니면서 높이가

오백 미터가 넘는 산들을 곳곳에 흩어 놓

았다 양평군 전체 땅 쯤에서 임야. 878㎢

가 가 넘는 것도 이 용문산의 영향이75%

크다.

또한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자로Y

갈라진 그 사이에 자리한 강의 고을이다.

북한강을 따라가면 가평 춘천 화천으로, ,

이어지고 남한강을 따라가면 여주 충주, ,

단양으로 이어진다 이 물길을 따라가다 보.

면 한강으로 합쳐지는 수많은 지류를 통해

내륙 깊숙이 까지 오갈 수 있었으니 한강

은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같았다 그리고 강.

변에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나 휴게소

역할을 한 나루터가 많았다 그 중 대표적.

인 것이 양근 나루였다.

용문산은 골이 깊으며 숲이 꽉 들어차

있어 경기 제 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진다‘ 2 ’ .

특히 동 서로 나란히 양쪽으로 난 두 계곡-

곧 새가 날개를 등 위로 뻗어 올린 모습을

하고 있는 골짜기라 하여 이름이 조계로

붙은 골짜기와 아래로 내리쏠린 맵시가 꼭

용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이 용계로

붙은 골짜기 예전에는 그 높이가 열자가,

넘었다는 중원 폭포 함씨 대왕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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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설이 내려오는 사나사 터 밑의 함왕

성지 등이 유명하다.

용문산에서 나는 것으로 예부터 이름이

알려져 온 것은 산나물이다 용문산 산나물.

은 여느 산나물과는 달리 삶은 뒤에 다시

찬물에 담가 우려먹지 않고 곧바로 먹어도

될 만큼 맛이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

래서 용문산 기슭 마을의 여자들은 고사리,

고비 취나물 참나물 더덕 같은 산나물을, , ,

뜯거나 캐서 파는 일에 한철 품을 들인다.

이 용문산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뱀이었다 특히 용문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여기저기에 뱀탕집 간판이 많이‘ ’

보였었다 용문산에서 자라는 뱀이 이름난.

것은 이 산에 약초가 많고 계곡의 물도 철

분이 많아 그 약효가 뛰어나다고 선전되었

기 때문이다 한때는 이 뱀을 먹으려고 꾀.

어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용문산을 찾는 전

체 유람객 수효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을 차지했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런 집들을.

공개적으로 드나들기는 어렵게 되었다 곧.

양평군에서 국민관광지로 개발된 이곳을

혐오식품 금지지역으로 정해 버렸기 때문‘ ’

이다 이에 따라 용문산 밑의 여러 뱀탕집.

들이 간판을 떼내어야 했다.

이 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잡은 용문사

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천연기념( )龍門寺

물 제 호인 용문사 은행나무 보물 제30 , 531

호인 정지국사 부도탑 용문산 전투전적비,

와 함께 국민관광지로 개발되어 각광을 받

고 있다 넓은 주차장에서 절까지는 약. 1㎞

거리로 여 분을 걸어서 올라가면 계곡을, 20

따라 년에서 년 된 소나무와 잣나무50 100 ,

목련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등 무려, , 30

여 종에 이르는 갖가지 수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기암괴석 사이로는 맑은.

물이 넘쳐흐르고 백년 장수한다는 약수도

솟아나 사시사철 찾는 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용문사도 다른 절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창건 설화가 전해온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라 신덕왕 년 에 대경대사2 (913)

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고 또 신라의 마,

지막 왕 경순왕이 직접 창사 하였다는 설

도 있다 고려 우왕 년 에 지천대사. 4 (1378)

가 개경 경천사에 있던 대장경을 옮겨와

이곳에 봉안하였고 세종 년 에는, 29 (1447)

수양대군이 모후 소헌왕후 심씨를 위해 보

전을 다시 짓기도 하였다.

불교를 적극 보호하던 세조의 왕명으로

이 절을 다시 짓게 해 용문사는 한 때 300

여 칸의 건물에 명이 넘는 중들이 모여300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역사의 부침과 함.

께 소실되고 중수되기를 거듭하다 한국 전

쟁 때 불타 버린 것을 그 후에 다시 중건

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용문사 입구의 은행나무는 너무나 잘 알

려져 있다 용문사가 수없이 불에 타고 쓰.

러질 때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 장본

인이다 특히 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났. 1907

을 때 일본군이 용문사가 의병의 본거지라

하여 사찰을 온통 불질렀지만 이 은행나무

만은 무사했다 그래서 천왕목이라고도 불.

렀고 조선 세종 때에는 정 품 이상의 벼슬3

인 당상직첩을 하사 받기도 한 명목( )名木

이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년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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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며 높이가 이고 둘레가 어른60m

팔로 일곱 아름이 넘는 나 된다 해마14m .

다 은행을 열 다섯 가마나 맺고 있는 이

나무는 유실수로는 동양에서 가장 크고도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천연기념물 호로30

지정되었다.

이렇듯 천년 이상을 그 자리에 남아 역

사의 흐름을 지켜본 용문사 은행나무는 그

나이테만큼이나 많은 설화를 간직하고 있

다 통일 신라가 망했을 때에 금강산을 찾.

아가던 마의태자가 용문사에 들러 심은 나

무라고도 하고 신라의 의상대사가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뿌리를

내려 자란 나무라고도 한다.

또 나무꾼 하나가 이 나무를 베려고 톱

을 갖다 대니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면서 나무에서 피가 흘렀다

는 전설도 있고 구한말에 고종이 죽었을,

때에는 큰 가지 하나가 부러져나갔다느니,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가 소리

쳐 울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도 있다 일제.

때에는 일본군이 은행나무를 자르려고 한

도끼 자국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양평은 전원 풍경이 물씬 풍기는 아름다

운 고장이다 한강의 도도한 물줄기가 양안.

에 수려한 경관을 거느리며 흐른다 중앙선.

전철화와 차선 도로의 확장으로 서울은4

불과 분대로 오갈 수 있다 용문산 산채40 .

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 진상품이다 원.

덕리 상추는 농약을 쓰지 않은 농산물로

서울 가락동 시장의 값을 좌우할 만큼 양

질의 상추로 이름이 있다.

개군면 한우고기는 고기가 연하고 적당

한 기름기로 고기 등급 최상급을 받아 특

산물로 명성이 높다 서종면의 카페촌도 각.

광을 받고 있는 명소다 북한강의 맑은 물.

을 끼고 문호리에서 수입리까지 한강변으

로 먹자거리 카페촌 등 위락시설이 조성되,

어 주말에 서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나들

이 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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